
네팔에서 드리는 소식
한국은 추석이라 다들 고향에 내려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팔도 한국과 같은 추석이라는 더사인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10월 초에 있어

서 아직은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네팔에서 조촐하게 추석 분위기를 내봅니다. 

모든분들께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waymaker 이다.

9/18/24, 2:53 PM 9월의 첫번째 기도편지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e98PKd-8Nnxc1YA_Ko2ZU2KpVrn7p0 1/4



찬양 가사중에 waymaker라는 외국 찬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만드시

는 분"이라는 번안곡으로 자주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

는 분이라는 찬양을 하는 가사인데, 성경속에서 여러부분을 찾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마도 길을 만드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월에 몇번에 걸쳐 설명드린 학교 부지에 관련해서 결론을 최근에 내었습니다.

결론을 내는 과정속에서 많은 에너지와 고민을 쏟아내느라 막상 결정을 내리고

나니 한동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것처럼 멍하니 있다보니 소식을 전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혹 이전 편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초등학교랑 유

치원이 있는 건물의 주인이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주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

는 부지를 판매하게 되어서 학교 부지의 절반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중

에 주인이 땅을 팔터이니 너희가 사는게 어떻겠냐고 저희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

했고, 그 제안과정중에 땅을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숙고와 기도끝에 땅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고심과 고민을 하였지만, 운동장이 사라진채 초등학교와 유치원

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가

23년간 있던 자리에서는 있는 것으로는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있

는 건물도 나중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곳에 좀더 지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함께 이 고민의 과정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예정입

니다. 

언약학교는 예배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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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학교의 기둥이자 특징을 뽑자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수 있습다. 매일 학교에

서 선생님들과 학새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언약학교의 독특한 문화가 20여년간

세워온 우리의 조직문화이자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네팔에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할때도, 정부에서 기독교 행사를 하는것에 대해서 민감할 때에도 학교 선

생님은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에 한번도 타협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좀 조심

하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채플로 드리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할때도 이

것이 우리 학교가 가지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현지 동역자들의 담대함은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매일 선생님들과 아침예배로 언약학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네팔의 기독교육을 위한 씨앗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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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1. 언약학교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수 있도록

2. 학교 선생님들 예배가운데서 성장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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